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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백곡처능의 생애와 활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의

불교 수호와 불교계 보호를 다른 연구이다. 그의 성은 전씨로, 벽

암각성의 제자 의현에게 출가하고 당대의 문인 신익성에게 유가

사상을 4년간 사사하였다. 그런 후 벽암에게 입실하여 20여 년간

그의 수제자로서 순천과 전주 송광사를 비롯해 화엄사, 해인사, 

법주사 등의 사찰에서 불사를 하면서 보조국사 지눌의 선풍을 현

창하고 대둔산 안심사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흥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며, 말년에 김제 금산사에서 산립법회를 연 후 입적하였다. 

백곡은 허응보우와 그에 의해 선발된 청허휴정의 불교수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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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간행 보급하여 불교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스승

벽암의 석문의상초 등의 불교 의례집을 간행하여 불교의례서를
보급하여 유교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당시 척불시책이 강화되어 승니의 혁거, 불교 본산이었던 봉은

사와 봉선사와 도성내 비구니원 인수원과 자수원의 철훼 시도가

전개되자 장문의 논리 정연한 상소를 올려 불교 호법과 불교계

수호를 위해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후 백곡은 그의 스승 벽암과 그의 제자 회은에 이어 남한산성

도총섭으로 선정되었으나, 그의 사제와는 달리 잠시만 응했을 뿐

사의하였다. 벽암의 유지를 받들어 석가 진신사리가 봉안된 대둔

산 안심사를 중심으로 흥법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백곡은 부휴문파의 벽암각성의 수제자로 당대 유자들과 교유하

면서 척불시책이 강화되는 시기에 불교호법과 불교계 수호를 위

해 저항한 고승이었다.

주제어 : 백곡처능, 벽암각성, 의현, 대각등계집, 신익성,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

Ⅰ.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시책으로 ‘무종단 산중불교’라고 하여 불

교의 침체기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후기불교는산중을 중심으로

불교의발전을꾀했다. 조선후기간행된 동사열전의고승 198명

가운데 대부분이 조선후기 고승의 입전된 사실을 통해 단적으로

알수있다. 조선중기명종대문정왕후의불교후원과허응보우의

선교양종복립으로봉은사와봉선사를본산으로하는선종과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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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6년간존립했다. 특히선교양종의승과실시로청허휴정과사

명유정 등이 배출되어 조선후기산중불교를주도하게된다. 청허

휴정뿐만아니라청허의동문인부휴선수의문도도산중불교시기

의 주역이었다. 

본고는부휴의상수제자인벽암각성의문도백곡처능의생애와

호법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백곡처능의 연구는

그가조선 정부에올린 1,815자의 상소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그의상소를올린시대적배경인 효종대와현종대불교시책과관

련하여진척되기도하였다(김기녕, 2000, 2003; 김영태, 1973; 김주

호, 1994; 남희수, 2005; 오경후, 2009; 이봉춘, 1990; 이종찬, 1993; 

임재완, 2015; 차차석, 2009).

본고는 백곡처능의 생애 전반에 대한 검토와 그의 사승, 도반, 

문도, 그리고교유승려에대하여정리하고자한다.1) 아울러그의

불교계대내외적호법활동에대하여종합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백곡은 그의 스승 벽암각성이 교유했던 樂全 申翊聖(1588-1644)을 비롯하여
澤堂 李植(1584-1647), 白洲 李明漢(1595-1645), 白軒 李景奭(1595-1671), 玄洲
尹新之(1582-1657), 東溟 鄭斗卿(1597-1673), 東江 申翊全(1605-1660), 汾厓 申
晸(1628~1687), 息庵 金錫胄(1634-1684), 明谷 崔錫鼎(1646-1715) 등 당대의 정
계인물이나 문인들과교유하였다. 그의이러한 유가문인과교유는그가최고
의유가적문장의 재주를 지닌 것에연유하는 바크다. 그의 스승 벽암각성이
선조의 부마 동양위 신익성을 비롯한 유불(儒佛) 교유의 전통에 기인하는 바
크며, 이러한유불적상호소통의분위기의흐름에부합되며, 그가상소를올리
게된 바도 이러한 맥락에서이해된다. 백곡의 유자와의 교류 및유불소통에
대해서는 별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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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애와 사제 및 교유(交遊) 인물 

1. 생애 및 활동

백곡처능의생애와활동에관하여가장대체적으로알수있는

기록은유가문집에소재한 ｢백곡선사비명(白谷禪師碑銘)｣과 ｢백곡

선사탑명(白谷禪師塔銘)｣2)일것이다. 백곡의문집인 대각등계집
에는행장이실려있지않고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 1634-1684)

와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서문이실려있을뿐이

다(백곡처능, 2015). 이러한기문과문집류와금석문등에실린단

편적인 기록이 산견되어 구체적인 생애를 알기 쉽지 않다.

그의 성은 오(吳)씨나 김(金)씨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으나3) 

｢백곡처능사비명(白谷處能師碑銘)｣ 병서(幷序)에 기록된 바와 같

이속성은전(全)씨요, 이름은신수(愼守)요, 법명은처능(處能), 자

호(自號)는 백곡(白谷)이다.4) 그의 조상이나 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는기록은없으나, 당대문장가이자선조의부마인동양위(東陽

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에게 사사하고 많은 문인들과 교유

한점으로미루어보아경상도양반가전씨의자손인듯하며어머

니는김씨였다. 그의어머니김씨가늘 홍제사(弘濟寺)5) 석불에게

2) 申晸(1628-1687), ｢白谷禪師碑銘｣, 汾厓遺稿 卷21, 碑銘;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塔銘｣, 明谷集 卷21, 碑銘.

3) 涵月海源(1691-1770), ｢次吳白谷韻｣, 天鏡集 卷上.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 高
橋亨(1973: 714) 이래이를추종하여일부학자들이백곡의성을오씨로오인한
경우도있으나이는분명오류다. 김씨로오인된사례도있다. ｢처능｣, 한국민
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http://encykorea.aks.ac.kr/

4) 申晸(1628-1687), ｢白谷禪師碑銘｣, 汾厓遺稿 卷21, 碑銘, ‘師俗姓全 法名處能
字愼守 白谷 其號也’ 

5) 홍제사는경북봉화비룡산과 백하암(白霞庵) 표충사(表忠祠)의후신인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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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거나6), 인도승이 2개의구슬을머금는태몽을꾸고 1617년

5월 3일에 1남 1녀 가운데 아들로 태어났다.7) 그는 ‘법골(法骨)이

기수(奇秀)하여 어려서부터 불사(佛事) 놀이 하기를 좋아했으며, 

혹 승니(僧尼)를 만나면 문득 나아가 좇았다’8)고 한다. 

그는 나이 12세인 1628년(인조 6)에 벽암각성의 제자 의현(義

賢)9)에게 출가하였다.10) 그 후 16세인 1632년(인조 10)에 운장(雲

莊)에 머물고 있던 신익성에게 찾아가 유가 경전을 배웠다.11) 이

산장[雲莊]은 경기도 인근양수리근처 고산(孤山) 창연정(蒼然亭) 

백운루(白雲樓)를지칭하는듯하다.12) 신익성은한가할때양수리

창연정에머물면서승려들과도교유하였으며13), 백곡은신익성의

사찰로두사찰모두의병장사명유정과관계가깊은사찰이다. 아마도유정이
수도하고중건한봉화홍제사가아닐까하며, 백곡의고향은경상도그일대였
을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자 한다. 

6)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母金 嘗禱于弘濟之
石佛 有異夢 以丁巳五月三日’.

7)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 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母金夢梵僧
遺二顆珠 令呑之 覺而有娠 以萬曆丁巳五月初三日生 生㝈子一男一女 男卽師
也’.

8)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 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法骨奇秀
在提孩 喜作佛事 或遇僧尼 輒軒渠欲從之’.

9) 申翊聖(1588-1644), ｢贈義賢序｣, 樂全堂集 卷5, 序, ‘覺性上足弟子名曰義賢
者，從余遊’.

10)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年十二 從義賢上人
學 仍祝髮求道’ ;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 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十二 投義賢師 祝髮’.

11) 백곡은 그 무렵인 17․18세(1634년) 경 속리산에 머물렀다고 한다(金錫胄
(1634-1684), ｢白谷集 序｣, 대각등계집 권1).

12) 申翊聖(1588-1644), ｢次最兒白雲樓五十四韻｣, 樂全堂集 卷2, 詩, 五言排律;  
신익성, ｢廣陵舟中｣, 樂全堂集 卷4, 詩, 七言絶句; 申翊聖(1588-1644), ｢蒼然
亭說｣, 樂全堂集 卷8, 雜著, ‘淮上有廢丘，余乃夷其顚而亭之，命之曰蒼然’. 

13) 申翊全. ｢淮莊感吟｣, 東江遺集 卷7, 七言律詩, ‘己丑禁節休暇省墓墓下一里
許 卽伯氏晩年菟裘也 搆小樓 扁以白雲 濱江選勝 立小亭曰蒼然 樓後數百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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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 창연정 근처의 낙수암14)에 머물렀던 듯하다.15)

백곡은 여기서 20세인 1636년(인조 14)까지 4년간 머물면서 유

교경전과시문을배웠다.16) 백곡은출가승려였음에도출가사찰

을 떠나 유자와 조우하여 유교 경서와 역사서, 한유와 소동파의

저술까지 두루 배웠다. 백곡은 나이 20세(1636년, 인조 14) 무렵

문장의기예보다출가시 초심을다시세워지리산쌍계사에머무

르고 있던 벽암각성을 찾아가 수제자17)가 되어 20여 년간 함께

하였다고 한다.18) 아마도 그의 스승 벽암각성이 입적할 무렵인

1660년전후까지스승벽암각성이주요활동을하였던 순천송광

사와완주 송광사, 합천 해인사, 보은법주사 등의 사찰에서스승

벽암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 불사에 참여하였다. 

백곡은 스승 벽암에게 입실하던 해인 1636년 사미로서 ｢순천

有樂壽小菴 以爲逍遙之所’;  申翊聖, ｢書戒淨軸｣, 樂全堂集 卷2, 詩, 五言排
律, ‘閉戶經長夏 攤書臥北窓 逢僧聊說偈 覓句不成腔 爽氣分孤嶂 斜陽下二江
沈吟沙際望 鷗鷺起雙雙’. 

14) 백곡이 ‘낙수암(樂壽菴)’이라는시를남기고있는것을통해알수있다(백곡처
능, ｢樂壽菴｣, 大覺登階集 卷1 ‘晩沙晴日鷺三三 誰割靑山結小菴 孤客到時
齋磬動 數聲和笛過溪南’).

15) 백곡의 도반이며, 의현의 문도인 계정(戒淨)도 신익성과 교유하였다(申翊聖, 
｢書戒淨軸後｣, 樂全堂集 卷8, 書後 ‘天啓乙丑 余遊松都山水 南僧義賢挈小
沙彌戒淨願從之’).

16) 息庵金錫胄(1634-1684), ｢白谷集序｣, 대각등계집 권1.; 이러한내용은그의
비문과도대체로일치하고있다.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
厓遺稿 卷10, 碑銘;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嘗謁東淮申先生 受經史諸子 文詞大進 詩格尤淸健’.

17) 息庵 金錫胄(1634-1684), ｢白谷集序｣, 息庵遺稿 卷8, 序 ‘遠訪碧巖性師於頭
流之雙溪 參依老宿 提唱眞乘 居然一曹洞之世適’.

18)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俄而去入智異之雙
溪參碧巖長老勤橐饘者二十年淹貫三乘長老許以傳法’; 申晸(1628-1687). ｢白
谷處能師碑銘 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往參碧岩覺性師於頭流之雙溪
得聞眞乘法旨 言下大悟 性師期以傳法上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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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 개창비｣를 세울 때 스승 벽암의 뜻을 받들어 그의 유가

스승이기도 한신익성에게비문을지어줄것을부탁하였다.19) 신

익성은 그런 백곡이선문(禪門)으로 뛰어 들어간지이미몇 년이

되었다고 하므로 아마 백곡은 벽암의 제자인 의현에게 입실했던

듯하다. 백곡은 선학뿐만 아니라 30세인 1646년(인조 24)에는 ‘글

공부가완성되어우뚝하니세상에 나가게되었다’20)고스스로 밝

히고 있으며, 스승 벽암도 백곡에게 글을 보내 ‘상수제자의 글을

보니문장이매우기이하고예리하여좋아하게 되어임금의칭찬

이 이와 같다’21)고 하였듯이 30세인 1646년 무렵에는 문장으로

스승 벽암뿐만 아니라 인조에게까지 인정을받았다. 당대의문인

식암김석주도 ‘대사의 문장은 자못광대무변하였는데마치 계곡

의물이쏟아져나오는듯하였고강물이콸콸쏟아져나오는듯하

였다’고 하였으며, 동명 정두경도 ‘더욱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기

재’라고하였다.22) 불교계도그리인식하였다. 예컨대자수무경(子

秀無竟, 1664-1737)은 ‘우리나라의시승(詩僧)은고금에수가많지

만 문장과 도덕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한

분은 오직 백곡스님뿐이다’23)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후기 고승 사암채영(獅巖采永)도 그렇듯 인식하였으며24), 

19) 申翊聖(1588-1644), ｢全羅道全州府松廣寺開創碑銘幷序｣, 조선금석총람 하
‘處能沙彌裏足千里謁余 淮上徼辭載 珉以永厥垂能嘗從 余受魯論通其義 跳入
禪門己數年矣’.

20) 백곡처능, ｢數時｣ 대각등계집 권1, 雜體詩 ‘三十成文章 巍然將立身’.

21)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孝宗在潛邸
時 答性師書曰 見高弟書 文甚奇字且疏勁可愛 其蒙被睿奬 又如此’; 崔錫鼎
(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孝廟潛邸時答巖長老有曰
高弟文德脫俗 字畫勁正 其見愛如此 東淮及玄洲尹公 俱好幽禪 並傾心待之’.

22) 金錫胄(1634-1684), ｢白谷集 序｣, 대각등계집 권1.

23) 子秀無竟(1664-1737), ｢白谷集續卷序｣, 無竟集 卷2 ‘韻釋之出於東邦者若古
若今 何限其麗 而文章道德之兼全 而聳動人耳目者 其唯白谷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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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벽암 문파월하계오(月荷戒悟, 1773-1849), 편양문파 인악

의소(仁岳義沼, 1746-1796)와 더불어 불교계의 문장가로알려졌으

며25),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도 ‘세속에서는흔히 백곡(栢

谷)26)․무용(無用)․해붕(海鵬)을 승가의 문장가라고 일컫는다’27)

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곡은 스승 벽암에게 입실하던 해부터 스승

벽암과함께하였다. 즉, 1636년사미로서 ｢순천송광사개창비｣를

세울때참여하였는데, 5년후인 1641년(인조 19) 벽암과함께완주

송광사에서 삼세불상 대화사(大化士)로 참여하였다. 1646년(인조

24) 합천해인사에서 ｢만월당기｣를 작성하고보은 법주사에서 장

육금신상(丈六金身像)을 중수하였는데28), 스승 벽암의 불사를 계

승한것이다. 이렇듯백곡은스승벽암의주활동무대인순천송광

사와완주송광사, 합천해인사, 보은법주사등의사찰에서스승과

불사를 함께 하면서 보조국사 지눌의 선풍을 현창하고자 하였으

며, 1657년(효종 8) 무렵지리산칠불암에서스승벽암의저술 석
문상의초(釋門喪儀抄)에대한발문을지으면서불교의례집의간
행에동참하여불교의례의확립으로유교의례에대응하고자하였

다. 1652년(효종 3) 선종의 본산이자불교의중심사찰이었던광주

봉은사 삼세불상 진금대화사(眞金大化士)로 참여한 것도 불교 흥

24) 獅巖采永. ｢浮休下第一世碧嵓性法嗣｣, 海東佛祖源流 ‘白谷處能白谷號也性
甚揵敏 文章卓越 於書無不涉獵 縉紳章甫 亦皆趍風 依碧嵓大師受法 有遺集’.

25) 月荷戒悟(1773-1849), ｢復答上琴鶴軒座下書｣, 伽山藁 卷3 ‘師之於文詞敏妙
警絕當與白谷仁岳相伯仲’. 

26) 백곡(栢谷)은승가의문장가라고하였으므로조선중기 문인 백곡(栢谷) 정탁
(鄭琢, 1526-1605)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백곡처능을 지칭한 것이다. 

27) 범해각안, ｢海鵬講伯傳｣, 東師列傳 ‘俗穪栢谷無用海鵬 僧家文章云爾’.

28)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壬辰入俗離
大法住寺 重修丈六金身’.



백곡처능(白谷處能)의 생애와 호법(護法)활동

281

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29)  

백곡의 스승 벽암은 선조대와 인조대 의승장으로 활동하거나

남한산성 도총섭으로 국가적인 불법을 흥성시켜 조정과 민중의

주목을 받아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1649년(효종 10) 인조가

승하하자 벽암으로 하여금 천복도량(薦福道場)을 베풀게 하였는

데, 이에대한상소를백곡이지음으로써30) 조정의주목을받으면

서 불교계에서도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백곡은 1652년(효종 3) 무렵이후대둔산안심사를흥법(興法)의

본산으로삼고자하였던듯하다. ｢안심사사적비명｣에의하면안심

사는세조대무렵석가 진신사리가소장되어있어세조와왕실을

주목을받은곳으로 백곡은 ｢안심사사적비명병서(安心寺事蹟碑銘

幷序)｣를 지었으며, 영산회괘불도 등의 불사로 안심사의 중흥을

꾀하였다. 1657년(효종 8) 백곡이안심사에서강법을개당하자 학

도들이 운집하였다고 한다.31) 

백곡은 그러면서 1657년(효종 8) 봄에 임성충언(任性忠彦, 정관

일선의문도)의수제자남봉영신(南峰英信)과함께벽암이주관하

는 강학회에참여하는 등32) 스승과의동행도 계속하였으며, 1660

년스승 벽암이 입적하자 추념사업에동참하였다. 1663년(효종 4) 

｢화엄사벽암대사비｣33)와, 1664년(효종 5) ｢법주사 벽암대사비｣의

건립에 참여하면서 스승의 유지를 받들었다. 

29) 이에 대한 전거는 각기 후술할 것이다.

30)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己丑仁廟賓
天 性師爲設道場薦福 命師製疏’.

31)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丁酉住錫於
大芚山之安心寺 開堂講法 學徒坌集’.

32) 백곡처능, ｢임성당행장｣, 대각등계집 권2.

33) 吳道一(1645-1703), ｢全羅道求禮縣華嚴寺重建事蹟碑銘｣, 西坡集 卷23, 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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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은 1661년(현종 2) 정월에 8,150자에 달하는 상소문을 지어

불교배척의부당성을 6개항목으로정리하여올렸다. 후술하는바

와같이구체적인역사적사실을 예시하면서불교가국가의다스

림에방해되거나해롭지 않았다고 하면서불교의전래이후사찰

은 국가를 비보(裨補)하고, 승려는 국가와 민중에 애국 애민의 종

교였다고강변하였다. 그러면서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 

봉은사와 봉선사는 역대 왕실의내원당(內院堂)과 외원당(外願堂)

으로 폐훼하거나 축출해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백곡은조정에상소를올린후 1665년(현종 6) 곡성도림사아미

타불좌상의조성불사34) 외에는아미산과성주산을비롯해속리

산, 청룡산, 계룡산 등을 유력하였다.

백곡은그의문집에의하면 ‘(나이) 이십대에는멀리유람다니

길좋아하여금강산의봄을희롱하였다’35)고스스로말했듯이 가

야산, 묘향산, 보개산, 설봉산등전국의명산대찰을유력하였었는

데36), 스승벽암의입적후에도전국명산을유력했던듯하며, 대둔

산 안심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37)  

1660년스승벽암의입적후활동으로주목되는것은스승벽암

이재직하였던남한산성도총섭을제수받은사실과스승이저술한

불교의례집 석문상의초 간행과순천송광사보조국사비문불사
의 참여일 것이다.

34) 孫萬雄(1643-1712), ｢到道林寺 贈處能上人｣, 野村集 卷1, 詩.

35) 백곡처능, ｢數時｣, 대각등계집 권1, 雜體詩 ‘二十喜遠遊 擺弄楓嶽春’. 

36)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 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遂與周遊
棲息於伽倻 寶蓋雪峯諸山 幾二十餘歲’: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37)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往來於峨嵋
聖住之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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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은 스승 벽암의수제자로서, 그리고불가의 문장가로서주

목을 받아 1666년(현종 7) 남한산성 도총섭에 제수되었으나 부임

하지않았고 1670년(현종 11) 다시제수되었으나몇달되지않아

사퇴하였다고 알려져 있다.38) 대각등계집에 의하면 자신이 ‘천

리밖영남에서도총섭을지내노라십년동안숲에서다낡은승복

을 입었다’39)고 하여 영남도총섭을 제수받아 10년간 재직하였던

듯하다. 

백곡이 남한산성 도총섭을 거절하고 3개월 정도만 재직하였던

것은 스승의 뜻을 충실히 받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즉, 백곡은

1657년(효종 8) 전라도낙안금화산징광사(澄光寺)에서스승벽암

의 불교 의례집인 석문상의초를 간행하였으며, 1678년(숙종 4) 

10월 백곡은 백암성총(栢庵性聰)이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비문을

다시새겨 중건하였을때선사로서참여하는등보조국사지눌의

선풍을현창하고불교의례의보급으로불교계를수호하고자하였

던 것이다.40)

백곡은 그러면서 1671년(현종 12) 계헌(戒軒)이 신륵사 중수시

｢신륵사나옹중수비명 중수서(神勒寺懶翁重修碑銘 重修序)｣를 지

었던듯하다.41) 1674년(현종 15) 가을에 ｢유점사산영루중수기｣를

짓고 1676년(숙종 2) 백곡의제자조영의요청으로부여 ｢임천 향

림사 사적비명｣을 지었다. 

38)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丙午授南漢
僧統 不赴 庚戌再授’ 亦未久辭去’.

39) 백곡처능, ｢仁同途中口號敬呈嶺伯｣, 大覺登階集 卷1 ‘千里嶺南都摠攝 十年
林下弊袈裟’.

40) 이에 대한 전거도 후술할 것이다.

41) 曺夏望(1682-1747), ｢神勒寺懶翁重修碑銘幷序｣, 西州集 卷10, 墓文 ‘今考金
公守溫記文及白谷師處能(神勒寺懶翁重修碑銘)重修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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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은 말년인 1680년(숙종 6) 봄에 김제 금산사에서 대법회를

5일간 열었는데42), 후에 화엄산립 법회의 선구가 되었다. 얼마후

백곡은 세수 64세, 선납(禪臘) 49세로 금산사에서 입적하였으며, 

모악산 금산사, 대둔산 안심사, 계룡산 신정사(현재 신원사)에 각

기 그의부도탑이세워졌고, 1683년(숙종 9) 그의 어록인 대각등
계집이 각판되었다.

2. 스승과 도반, 문도

백곡처능의 스승은 벽암각성과그의 제자의현이다. 먼저의현

(?-1624, 인조 2)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익성의문집에

의하면, 의현은 진일(眞一)․성수(性修)․희안(希安)과 더불어 벽

암의수제자였다.43) ‘진일과희안은말솜씨가좋으며성수는염불

잘 하고, 글은 의현’44)이라고 하였다. 

의현은 풍수지리에도 밝았다.45) 의현은 남한산성 천주사와 장

경사에머문후46) 전라도영광백련암, 덕유산백련암, 영남대승사

42)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庚申春作大法會于
金山寺’.;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庚
申春 移住金山寺 作大法會五晝夜’.

43) 申翊聖(1588-1644), ｢贈義賢序｣, 樂全堂集 卷5, 序 ‘覺性上足弟子名曰義賢’.

44) 申翊聖(1588-1644), ｢四僧行(四僧卽義賢眞一性修希安俱當世宗師覺性長老上
足弟子也)｣, 樂全堂集 卷1 詩 七言古體, ‘一也安也句語好 修能念誦文卽賢’.

45) 姜栢年(1603-1681), ｢有僧自嶺南大乘寺而來其名曰義賢明於地術… ｣, 雪峯遺
稿 卷8, 凝淸錄. 

46) 李安訥(1571-1637), ｢義賢上人曾於去歲八月上旬自南漢山城來見余今又以三
月初六日來訪求詩率題以贈｣, 東岳集 卷18, 江都後錄 ; 李安訥, ｢送義賢上人
還南漢山天柱寺追寄七言近體一首｣, 東岳集 卷18, 江都後錄 ; 李安訥, ｢贈聖
崙上人｣, 東岳集 卷22, 拾遺錄上 ‘爾歸長慶寺吾憶廣陵津白水分三島靑山
接一隣文園無起日楚澤又逢春憑報梅花信賢公卽故人(長慶寺在南漢山城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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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물렀다.47) 강화도 일대의백련사, 적석사, 전등사, 정수사등

의사찰을유력하였다.48) 의현은신익성과의현의제자계정(戒淨)

과 함께 천마산과 성거산을 구경하고 돌아서 태화산으로 들어가

십여일을유람하였던기록이찾아진다.49) 의현은 1634년(인조 12) 

경 초여름에 열반하였다.50)  

의현의 문도는 많았는데 그 가운데 계정과 경호(敬浩)51), 백곡

등이 있었다. 계정은 남한산성에 머물렀는데52), 청량산지장암에

머물기도하였다.53) 안동봉정사앞덕휘루(德輝樓)를짓는데응호

(應瑚), 처원(處元), 학초(學草), 처엄(處嚴), 두해(斗海), 처안(處安) 

公 卽義賢上人也)’ ; 李安訥, ｢再用前韻 贈義賢 眞一 希安三上人｣, 東岳集 
卷23, 拾遺錄下 ‘火日疑非赤雲峯似益靑只緣三布褐相對一茅亭煮茗留新偈
燒香念舊經 上方知不遠 重肯扣幽扃 三上人 時住南漢山城中寺刹’.

47) 李安訥(1571-1637), ｢重贈戒淨上人兼寄義賢長老用軸中前韻｣, 東岳集 卷18, 
江都後錄 ‘白蓮庵在九峯山 一逕靑松杳靄間 底事又歸南漢寺 北方人怪未曾閑
(師與賢公 曾住靈光郡白蓮庵 今又來寓於南漢山寺)’ ; 李安訥, ｢示義賢上人｣, 
東岳集 卷18, 江都後錄 ‘上巳三晨後中秋四夕前 砌寒蛩泣露汀霽柳縈煙石
洞談靑鶴雲庵記白蓮連年相訪遠滯臥愧華顚靑鶴洞在智異山白蓮庵在德裕
山｣ ; 姜栢年, ｢有僧自嶺南大乘寺而來其名曰義賢…｣, 雪峯遺稿 卷8, 凝淸錄. 

48) 李安訥(1571-1637), ｢積石寺妙正上 傳燈寺志敬上人淨水寺裕巖上人文殊寺天
悟上人一時見訪喜甚有賦時南漢山義賢眞一希安三禪師竝來見余而去纔兩
日矣｣, 東岳集 卷18, 江都後錄.

49) 申翊聖(1588-1644), ｢書戒淨軸後｣, 樂全堂集 卷8, 書後 ‘天啓乙丑余遊松都山
水南僧義賢挈小沙彌戒淨願從之自天聖二山轉入太華往返十許日蓋勝遊也’.

50) 申翊聖(1588-1644), ｢次僧軸韻｣, 樂全堂集 卷2, 詩 五言律 ‘歲甲子一上人携
其侶義賢 謁余市南居 目擊心契 往來迨十年矣 賢公於夏初觀化 一公獨來訪我
相對悽然 遂賦此以貽 末句及之’.

51) 李安訥(1571-1637), ｢義賢上人住廣州南漢山城天柱寺門徒頗衆曾糶官穀遣敬
浩沙彌 來遺白紙二十束 請易米一斛以爲納倉之資戲書以答之｣, 東岳集 卷
18, 江都後錄.

52) 李安訥(1571-1637), ｢戲作徘諧體二絶句 贈別戒淨沙彌兼寄希安上人兩師時共
住南漢山寺｣, 東岳集 卷18, 江都後錄 ; 李明漢(1595-1645). ｢次南漢僧戒淨軸｣, 
白洲集 卷3, 七言絶句.  

53) 申厚載(1636-1699), ｢遊淸凉山記｣, 葵亭集 卷7,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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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승려와함께하기도하였다. 백곡은의현의심부름으로신익

성이병중에있을때신익성을보살폈고, 신익성의양주선영근처에

조그마한집을짓고법당으로삼아지내기도하였다.54)  문도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백곡이 12세에 의현에게 출가하였다는 것이다.55)

다음으로 백곡의 스승 벽암각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벽암각성(1575-1660)은청허휴정과 더불어 조선중기산중불교

시대를본격적으로열었던부휴선수의상수제자였다.56) 부휴선수

가말년에 청허의문도가되면서 청허계문하의방계로서벽암각

성, 뇌정응묵(雷靜應黙), 대가희옥(待價熙玉), 송계성현(松溪聖賢), 

환적인문(幻寂印文), 포허담수(抱虛淡水), 고한희언(高閑熙彦) 등

의 7대문파를형성하였다. 청허의최대문파인편양언기파가 17세

기까지 묘향산을 중심으로 북방에서 주요활동을하였으며, 18세

기 이후 호남을 비롯한 남방에 진출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부휴계는 호남을 중심으로 삼남지방인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 

법주사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김용태, 2006; 2009). 

신익성이남긴 비문에 의하면 기암법견(奇巖法堅), 송월응상(松

月應祥), 편양언기, 성정(性淨) 등여러선사들과근세의노성(老成)

하고덕이있는승려들을논하였는데, 모두제월경헌(霽月敬軒)을

으뜸으로 일컬으면서 남승(南僧)인 벽암각성과 소요태능(逍遙太

能) 또한 높이 추켜올리고 탄복하였다고 한다.57) 벽암은 남승을

54) 申翊聖(1588-1644), ｢書戒淨軸後｣, 樂全堂集, 권8, 書後.

55)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十二投義賢
師 祝髮’ ;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年十二
從義賢上人學 仍祝髮求道’.

56) 해동불조원류 ‘師俗姓成 其法師則碧巖性長老 而芙蓉觀師之三世法孫也’.

57) 申翊聖(1588-1644), ｢霽月堂敬軒大師碑銘幷序｣, 樂全堂集 卷12, 碑銘 ‘내가
예전에동쪽을유람할 적에 법견, 응상, 언기, 성정등 여러 선사들과숙박할
때에근세의노성하고덕이있는승려들을논하였는데, 모두대사를으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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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였던 듯하다.58)

벽암각성은 1589년(선조 22) 부휴선사에게 사사한 후 속리산, 

덕유산, 가야산, 금강산 등 지역을 유력하였고, 1592년(선조 26) 

임진왜란이발발하자그이듬해인 1593년사명유정의천거를받은

부휴선수대신에해전에참전하였다. 그후백곡처능이출생한 1600

년(선조 33)에지리산칠불암에서스승부휴선수에게강석을전수

받게 되는데, 후인 1615년(광해군 7) 스승 부휴선수가 입적한 후 

다시칠불암에주석하게된다. 벽암의제자백곡도 1657년(효종 8) 

스승벽암의저술 석문상의초의발문과간기를짓게되는등부
휴선수, 벽암각성, 백곡처능으로 이어지는 삼화상 도량이었다.

벽암은 1612년(광해군 4) 2월에일어난김직재의옥사에연루되

어스승부휴선수59)와, 부휴의문도의승수군승대장(義僧水軍 僧

大將) 자운삼혜(慈雲三惠)와 더불어 무고를 당하였지만(한국문헌

연구소, 1977: 563)60), 그것을 계기로 선수의 도가 뛰어나고 말이

곧고바르다고비단가사두벌을하사받고광해군에게부각되었다

(황인규, 2009). 부휴와문도벽암, 고한희언등이광해군의능침사

찰인봉인사등원당의증명사로참여하고, 연산군에의해선교양

종의본산제가허물어지자명종대에허응보우가선교양종을다시

일컬었다. 남승인각성, 태능 또한 높이추켜올리고 탄복하였으니, 나라 안의
공문(空門)들이 논의한다고 해도 아마 흠잡을 수 없을 것이다.’ 

58) 李敏求(1589-1670), ｢秋日｣, 東州集 권7, 詩 鐵城錄 7 ‘南宗의 禪僧 覺性이
와서 圓覺經을 강론하였다.’ 

59) 백곡처능,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行狀｣, 대각등계집 권하 : ｢추가홍
각등계비명병서｣, 대각등계집 권하.: 한글대장경-대각등계집 한글대장경
-대각등계집 262, 276-277쪽.

60) 삼혜는 순천송광사출신으로전라좌수영산하의승수군팔도도총섭승대장이
었던 자운당이다. 李忠武公全書 上, 卷3, 分送義僧把守要害狀, 1593. 1.26.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양은용(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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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때까지본산의역할을한광주청계사61)의재(齋)에참여하였

다.62) 위에서언급한하옥사건과청계사재를베푼시기를전후로

부휴와벽암은순천송광사, 해인사, 쌍계사등을중심으로부휴와

문도벽암이주석하며중창을하였는데, 후에벽암의문도백곡도

이러한 사찰에 함께 하게 된다. 

벽암은 1624년(인조 2)부터 1627년(인조 5)까지 8도 도총섭으로

남한산성을축성하였으며63), 그공으로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

사(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직함을 받았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전국에 격문을보내 의승군 3천을 이끌

고북상하다가돌아왔다.64) 그해에백곡이지리산쌍계사에주석

하고있었던벽암에게입실하여그후 20년간추종하기시작한다. 

1640년(인조 18) 8월에 규정도총섭으로 적상산성을 수축하고, 사

고(史庫)를 수직하였다. 

벽암각성의문도는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65), 백곡처능, 

고운정특(孤雲挺特), 모운진언(暮雲震言), 동림혜원(東林慧遠), 벽

61) 燃藜室記述 권7, 中宗朝故事本末, 중[僧]이 유생들의 옥사를 속여 꾸미다
경오년(1510) ; 연려실기술 별집권13, 政敎典故, 僧敎 ; 陰崖日記 ｢漢山李
耔｣ “연산조 이후로 서울에 있는 사찰들을 모두 폐하여 관청으로 사용했기
때문에兩宗이헛이름만淸溪寺에의탁하여이름을禪宗이라하였다.” 황인규
(2005a)를 참조할 것.

62) 백곡처능,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行狀｣, 대각등계집 권하 : 한글대
장경-대각등계집 262-263쪽; ｢孤閑大師行狀｣, 대각등계집 권하 : 한글대장
경-대각등계집 270쪽.

63) 李晩秀(1752-1820), ｢健陵行狀｣, 屐園遺稿 卷7, 玉局集行狀 ‘次廣州敎曰仁
廟甲子 得異僧覺性者 命爲八道都揔攝 召募僧軍 分住各刹’.

64) 李起浡(1602-1662), ｢翠微堂集序｣, 西歸遺藁 卷6, 序 ‘大釋碧巖 越在崇禎丙
子 團緇徒數千赴國亂 時余亦率義旅赴於監司幕中 與碧巖處可月餘 閒軍務餘
訪及渠 相長太優 則碧巖乃字守初太一 而曰是其人也’.

65) 李起浡(1602-1662), ｢翠微堂集序｣, 西歸遺藁 卷6, 序 ‘碧巖傳衣鉢名守初號翠
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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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현(碧川正玄), 침허율계(枕虛律戒), 회은응준(晦隱應俊) 등이

있다.66) 

백곡의 도우는 해동불조원류에 의하면 ‘취미수초, 고운정특, 

모운진언, 동림혜원, 벽천정현, 월파인영(月波印英), 무의천연(無

依天然), 제하청순(霽霞淸順), 유곡충경(幽谷冲冏), 한계현일(寒溪

玄一), 연화인욱(蓮華印旭), 나암진일(懶庵眞一), 침허율계, 회은응

준, 허월승준(虛月勝俊)’67) 등의 승려들이찾아진다. 그가운데 백

곡과교유한기록으로남아있는승려는처원(處愿)68)과선화경림

(禪花敬林) 등이다. 선화경림69)은 봉은사를 중건한 승려이다.70) 

백곡의 문도는 해동불조원류에 의하면 구암승각(龜嵓勝覺), 

식영진명(息影眞明), 법형일호(法浻一湖), 옥명조영(玉明祖瑛), 회

선일명(懷善一明), 초화성정(楚華性靜), 법란영초(法蘭靈椘), 계징

(戒澄), 계심(戒諶), 법령(法玲), 경호(鏡湖)71) 등이 있었다.

옥명조영은부여임천가림산성흥산 ｢향림사사적비명｣을스승

백곡에게지어달라고 하였다. 향림사의 승려 제월경헌(1542-1632)

의제자명의(明義)가향림사를중창하고 1676년(숙종 2)에조영에

게 사적비명을 그의 스승 백곡에게 부탁한 것이다.72) 

문집에의하면조영은선조대문인차천로(車天輅, 1556-1615)의

후손으로 8세에 속리산에서 출가하여 후에 진언장로(眞彦長老)를

66) 사암채영, ｢浮休下第一世碧嵓性法嗣｣, 해동불조원류. 

67) 사암채영, ｢浮休下第一世碧嵓性法嗣｣, 해동불조원류. 

68) 백곡처능, ｢送處愿上人序｣, 대각등계집 권2 ‘道友愿公將啓洛行賦詩一章屬
余和之’. 

69) 해동불조원류 ‘浮休下第一世碧嵓性法嗣 …禪和敬林’.

70) 백곡처능, ｢奉恩寺重修記｣, 大覺登階集 卷2 ‘禪和大師敬林 首建法堂’.

71) 사암채영, ｢碧嵓法嗣白谷門派｣, 해동불조원류.

72) 백곡처능, ｢香林寺事跡碑銘｣, 大覺登階集 卷2.



불교와 사회 제10권 2호

290

참예하고내전(內典)에통달하고시에능했다. 1688년(숙종 24) 봄

에괴산군 청천면사담리의낙영산도명암에서 10여 일간이하곤

(李夏坤)에게 능엄경을 강경해주고 결사를 맺었다고 한다.73) 

백곡의제자이자 도반인 동계경일(東溪敬一, 1636-1695)은자정

(慈淨)과 함허(涵虛)의 도량인 청주 낙영산 공림사를 증축하고

1687년(숙종 13)에그기쁨을함께나누었다고한다.74) 동계는 동
계집을 남긴 문도이며75), 태허(太虛)라는 도명(道名)을 사용하기

도하였는데76), 스승백곡에대한시문을몇수남기고있다(김승

호, 2006). 회선일명은 백곡의 추념사업을 하고 1682년 9월 9일

김석주에게그서문을주선한승려이다.77) 초화성정(김상현, 2006)

은그의도반동계경일과옥명조영이중수하였던공림사 인근서

쪽에 있었던 백련암의 심각(心覺)과 신회(神會)와 더불어 1642년

(인조 20)으로부터 1647년까지 6년 동안 중창하였다.78) 편양언기

73) 李夏坤(1677-1724), ｢夢二僧記｣, 頭陀草 冊12, 雜著 ‘僧祖瑛俗姓車氏穆陵時
詩人天輅之後八歲入俗離山爲僧後參眞彦長老深通內典又能詩戊寅春余游
落影山遇師于道明菴因留十餘日講楞嚴經遂訂結社之約臨別遺余大乘論以
致殷勤之意 余亦留詩謝之’.

74) 東溪敬一. ｢淸州落影山空林寺事蹟碑銘并序｣, 東溪集 卷3 ‘此寺乃慈淨涵虛
兩聖師之道場 而曾無所紀之文 古之奇跡 雖有人口之誦 曷若借辭於文人之手
被之金石以圖其固爾其樹石以賁古事兼備今諸檀越之功也於是曺溪宗長老祖
瑛大德審而喜之’ 崇禎辛未즉 1631년(인조 9)에비슬산용천사를중건한祖英
과동일인물일가능성이있다. 金鎭圭, ｢毘瑟山湧泉寺古蹟記｣, 竹泉集 卷6, 
記, ‘崇禎辛未 化主祖英重建法堂’.

75) 李景奭(1595-1671), ｢贈敬一一乃處能弟子能是覺性老禪弟子也｣, 白軒集 卷
11, 詩稿 散地錄[中].

76) 慈鑑, ｢太虛堂大師行蹟｣, 東溪集 卷4, 附錄 ; 김승호, 敬一의삶과문학세계
의 이해, 역락, 2006, 17-21쪽. 

77) 金錫胄, ｢白谷集序｣, 白谷集 권1 ‘其徒懷善收拾後事 殆無遺憾’ ; 無竟子秀
(1664-1737), ｢白谷集續卷序｣, 無竟集 卷2 ‘門人懷善裒遺篇繡梓’ ; 無竟子秀
(1664-1737), ｢白谷集續卷序｣, 無竟集 卷2 ‘與其泯滅宜鋟榟而傳於後與同門
人一明同力 方張此役請子爲之引弁卷面可乎 余旣重白谷又隱遠公 是爲序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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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자 환적의천(1603-1690)은 철원 보개산 심원사의 만세루가

임진난으로 병화를 입자 중수하고자 계징에게 위촉하였으며79), 

상원암에머물기도 하였다.80) 계심과경호는 해남대흥사 13대종

사 중 제5종사인 설암추붕(雪巖秋鵬, 1651-1706)과 교유하였다.81) 

법령은백곡의제자였으며82),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이지

은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가 1689년(숙종 15)에 안변 석왕

사에서 간행될 때 각수(刻手)로 참여하였는데, 환적의천의 제자

풍계명찰(楓溪明察, 1640-1708)이 별좌(別座)로 참여하였으므로83) 

백곡에이어그의문도법령도교유하였음을알수있다. 백곡집
에보이는원동자(元童子) 원수천(元壽天)84)도백곡의문도이나더

이상자세한것은알수없다. 그리고백암성총은취미수초의법제

자로 백곡의 조카 제자였다.85) 

78) 李敏求(1589-1670), ｢俗離山白蓮庵重修記｣, 東州集 卷3, 記 ‘俗離之寺甚夥而
空林最勝其西之白蓮庵又其尤擅名者也建置旣久中經騫圮游覽者病焉有浮
屠人性靜心覺同發誓願 鳩材庀工 重刱棟宇’.

79) 虛白明照(1593-1661), ｢寶盖山萬歲樓重建記｣, 虛白集 卷3 ‘年當壬辰倭賊蜂
起 焚劫爲謀 焦基猶存 枳棘之林 文砌頹廢 樵人之手 嶺猿哀嘯 谷鳥悲鳴而已
山之道士義天其名者欲纉肇基重擧經營之役手持片文廣化兩京使本寺僧戒
澄者主事而囑之’.

80) 朴泰輔(1654-1689), ｢上院菴書示戒澄上人｣, 定齋集 卷1, 七言律詩九十六首. 

81) 雪巖秋鵬(1651-1706), ｢贈戒諶禪宿｣, 雪巖雜著 卷1 ‘諶禪空寂契覺苑動獅聲
行視期牛家休浮認死生梵文能繾綣綺語更縱橫自喜偷閑暇淸談話道情’ ; 雪
巖秋鵬(1651-1706), ｢送鏡湖歸雪峯｣, 雪巖雜著.

82) 백곡처능, ｢走次軸中韻贈法玲上人｣, 대각등계집 권1.

83) 喚惺志安(1664-1729), 禪門五宗綱要 ‘關北鶴城舘釋王寺刊 禪門五宗綱要一
部明州松德寺講師雪潭靈律德明碧衍戒圓募緣用助李億春女三月李壽萬
金次彬女姜氏僧正仁李雲江女南山臺許太貴金聖鼎別座明察刻手信位法
玲 偉演 崇禎紀元後再己巳識’.

84) 백곡처능, ｢贈元童子序｣, 대각등계집 권2.

85) 범해각안(1820-1896), ｢백암종사전｣, 동사열전, ‘종사의법명은性聰이고호
는栢庵이다. 翠微스님의법제자이고白谷處能스님의 조카제자이며, 無用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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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유 승려

백곡이 교유한 승려는 자신이 속한 부휴선수계 승려들일 것이

다. 대표적으로벽암의상수제자인 취미수초86)와 그의문도옥뢰

양열(玉瀨良悅)87) 등이다. 양열은 월저도안 등과 교유하였다.88) 

백곡집에의하면청허휴정계승려들이대부분이다. 청허휴정

의법맥상 적통인 편양언기와교유하였으며89), 그의제자인환적

의천90), 편양언기의도우인휴운담언(休雲曇彦)의제자덕인(德仁)

과 교유하였다.91) 덕인은 부휴선수와도교유하였으며92), 당대 문

인들이 남긴 시문도 전하고 있다.93) 

또한, 백곡은청허휴정의상수제자인송월응상의문도춘파쌍언

(春坡雙彦)의제자설청지습(雪淸智什)과교유하였다.94) 지습은유

演의 스승이다. 曹溪山에서 출가하였다.’

86) 백곡처능, ｢春日寄翠微長老｣, 대각등계집 권1.

87) 백곡처능, ｢君不見走1) 茟贈良悅師｣, 대각등계집 권1, 칠언고시.

88) 月渚道眼(1638-1715), ｢香山曺溪庵逢良悅師｣, 月渚堂集; 月渚道眼, ｢別良悅
師｣, 月渚堂集 ; 兌律, ｢次良悅師長韻｣, 月坡集.

89)  鞭羊彦機(1581-1644), ｢次處能韻｣, 鞭羊堂集 卷1 ; 처능, ｢謹呈鞭羊大士｣, 
대각등계집 권1, 오언율시.

90) 백곡처능, ｢走筆贈別義天上人｣, 대각등계집 권1.

91) 백곡처능, ｢別德仁大師｣, 대각등계집 권1.

92) 浮休善修(1543-1615), ｢寄德仁禪子｣, 浮休堂集 卷4.

93) 李好閔(1553-1634), ｢白雲山白雲寺僧德仁袖軸求詩｣, 五峯集 卷5, 七言律 6 
; 李德馨, ｢贈僧德仁｣, 漢陰文稿 卷1, 詩七言絶句 ; 李廷龜, ｢德仁詩卷｣, 月
沙集 卷16, 倦應錄上 ; 李敏求, ｢察上人以其師德仁卷來示內有先人二律乃抆
涕攀和｣, 東州詩集 卷20, 之二十 西湖錄九.  

94) 李景奭(1595-1671), ｢自金剛歸路 仍作海上之遊 自大康驛 過明波驛 夜宿烈山
路中記見｣, 白軒集 卷11, 詩稿海上錄 ‘客路逶迤碧海邊明沙滿地水黏天長亭
候吏林僧雜 (雪淸智什及乾鳳僧相間故云) 小驛疏籬野店連 波齧巖根成瘦骨雪
封山頂作華顚 經過處處供奇興 却戒征夫緩著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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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95)와건봉사등에머물렀는데, 백곡과함께 석씨원류(釋氏源

流)를간행하였다.96) 그외에 ｢화엄사벽사대사비｣ 음기에도반으

로 나오며 응암(應巖)과도 교유하였다.97)  

Ⅲ. 불사(佛事) 참여와 법회도량(法會道場) 개최

1. 불서와 불교 의례집 간행   

백곡처능은나이 26세인 1642년(인조 20)에해인사로거처를옮

겼는데스승벽암각성이 1642년(인조 20)에가야산해인사로이주

하여 허응보우(1509?-1565)가 찬술한 수월도장공화불사여환빈주
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1권)을간행하였을 

때발문을지었다. 이책은사찰도량에서행하는의식가운데가장

중요한 것으로, 병란으로 화재로 소실될우려가있었는데 반운당

(伴雲堂) 지선(智禪)이그의동학 9명과함께해인사에서중간하였

다.98) 이책은보우(普雨)가도량의식의관법(觀法)을문답형식으

95) 백곡처능, ｢楡岾寺山影樓重修記｣, 大覺登階集 卷2 ‘樓久而欹改建者誰耶僧
統智什也 樓欹而復建 作文而記者誰耶 白谷處能也 刻板者何年月耶 崇禎後甲
寅之秋也’.

96) 백곡처능, ｢釋氏源流跋｣, 大覺登階集 卷2. 

97) 백곡처능, ｢白雲山留別應巖大師｣, 대각등계집 권1.

98)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 한국불교전서 7, 599上 ‘大師之平生
所述句偈無非綺麗而傳於世者多矣. 然此偏於道塲儀式最要而歷傳後世. 噫兵
燹之餘 旣爲庶絶之態 伴雲堂智禪大師 恐其將沒不傳 與同志九人等 重刊於海
印寺. 通示後人 則可謂大師之彈絃賞音有矣. 大師諱普愚 懶菴其號也. 特壬午
(1642)孟秋(7월)上澣白谷沙彌處能謹跋’ 그후 1721년(경종 1)에화엄사에간행
되었으며 璽篈이 서문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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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화엄의원융한교리를진언으로해석한불교수행서이다. 백곡

은스승벽암각성과함께당시불교수행서의 보급에도 노력하였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백곡은 불교 의례집의 간행에도 동참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17세기 중반 부휴선수의 문도 벽암각성이

석문상의초를, 사명유정의 문도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

가 승가예의문(僧伽禮儀文)을각기편찬하였다는 것이다. 석문
상의초는 1636년(인조 14) 각성이 편찬한 것을 1657년(효종 8) 

백곡이 칠불암에서 발문을 지었으며, 다비문(茶毘文)을 합철하
여징광사에서간행되었다.99) 석문상의초(상하 2권 1책목판본)

는 1636년벽암각성이화엄사장실(丈室)에서쓴서문에서상례가

매우중요한데, 당시불가에는상의(喪儀)에대한근본이없고, 시

행되는것이규범에맞지않음을지적하였다. 이에중국의불교는

우리나라의예(禮)와부합되지않으므로 선원청규(禪苑淸規), 오
삼집(五杉集), 석씨요람(釋氏要覽) 등에의거하여그 핵심 내용
을 뽑아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00)

백곡처능은 1657년지리산 칠불암에서 석문상의초를 간행하
면서발문을지어옛찬요집즉, 선원청규, 석씨요람, 오삼집 
등에서대례(大禮)와관련된내용을발췌한것을백곡처능이필사

99) 釋門喪儀抄는그후인 1705년에징광사에서改刊된것이전해지기도한다. 

100) 梅谷敬一의발문에의하면, 석문가례초의편자를벽암각성으로밝히고있
다. 釋門家禮抄, ｢釋門家禮抄跋｣, 한국불교전서 8, 288中 ‘適會我大師碧
巖和尙 已撮其所謂五杉及禪苑䂓中採畧者勒成一卷 名曰釋門家禮 俾晩學後
進細知其喪次進退曲節儘免乎孤恩負德之謗偉矣幸哉 一日命門人弟子攝虗
印圭一摸一貼而入榟以廣其傳於是從而鋟榟以會末葉可謂篤矣門人弟子梅
谷敬一旣已承命輙伸一言而爲跋永賛無窮云爾順治十六年己亥(1659)季春上
浣 梅谷敬一謹跋.’ ; 冊末, ‘順治十七年 庚子(1660)二月日聞慶裵珊瑚奉雁.’ ; 
이선아(태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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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청계법정(淸溪法正)과징광사에서간행하였다.101) 이와관련

한내용이 영월당대사집(詠月堂大師集)에도백곡처능이같은해
봄 영월청학(詠月淸學, 1570-1654)의 제자 청계법정으로부터 문집

의서문을청탁받아청학의제자인법정, 인징(印澄), 명정(明淨)이

징광사에서 간행하였다고 전한다.102) 벽암각성의 제자이자 백곡

처능의 도반 나암진일이 1660년(현종 1)에 석문가례초(釋門家禮

抄)103)를,  사명유정의 제자 허백명조가 1670년(현종 11) 통도사

에서 승가예의문을 간행하였는데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101) 釋門喪儀抄: 한국불교전서 8, 243中 ‘右編迺碧巖大和尙所編次釋門喪儀
也. 此非胸臆誕出 而廣引諸古選要而鈔錄實生死間一大禮而爲人師者 不得不
將爲龜鑑焉. 余伏慮其泯而不傳 禪悅之餘 謹拈秃毛隨次而寫與請(‘請’은 ‘淸’
의誤字)溪正大師入榟刊行以永厥傳焉. 嘻昆玉雖寶未遇高眼則不免爲一礫
之窮也 唯通人忌器而勿投鼠也 旹丁酉(1657)春 門人白谷禪子處能謹再拜書
于七佛菴中云尒. 澄光寺開板施主秩法正…刻字願(‘願’은 ‘碩’의誤字)行’. 그
후 1705년에징광사에서상하 2권 1책의목판본으로改刊된것이전해지기도
한다. 

102) 전라도낙안금화산澄光寺에서 (청계법정과함께) 釋門喪儀抄 간행(영월당
대사문집) 1705년(숙종 31)에 징광사에서 중간하였다. ｢詠月堂大師文集序｣, 
詠月堂大師文集 : 한국불교전서 8, 221 중 ‘淸溪堂法正大師携詠月大師詩
若文一卷求其集序. 余觀其集中有惜別詩…時丁酉(1657)孟春(1월)上瀚 大覺
登階處能走筆謹書.’ ; 한국불교전서 8, 236 중.

103) 석문가례초는 석문상의초와내용이동일하지만항목에있어차이가있
다. 석문가례초 서문에는 ‘崇禎丙子八月中浣懶庵眞一’라고하여 1636년
에懶庵眞一이편자임을알수있다. 발문에 ‘順治十六己亥季春上浣梅谷敬
一’라고하여 1659년(효종 10년, 현종즉위)에판각되었다. 발문에의하면벽
암각성이 선원청규와 오삼집을참조하여후학을위하여편찬하였다. 梅
谷敬一의발문에서도 석문가례초의편자를다음과같이벽암각성으로밝
히고있다. 釋門家禮抄, ｢釋門家禮抄跋｣, 한국불교전서 8, 288중 ‘適會我
大師碧巖和尙已撮其所謂五杉及禪苑䂓中採畧者勒成一卷 名曰釋門家禮俾
晩學後進細知其喪次進退曲節儘免乎孤恩負德之謗偉矣幸哉一日命門人弟
子攝虗印圭一摸一貼而入榟以廣其傳於是從而鋟榟以會末葉可謂篤矣門人
弟子梅谷敬一 旣已承命 輙伸一言而爲跋 永賛無窮云爾 順治十六年己亥
(1659)季春上浣梅谷敬一謹跋.’ 冊末, ‘順治十七年庚子(1660)二月日聞慶裵珊
瑚奉雁.’ ; 이선아(태경)(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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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확산보급되고있었던성리학계의 주자가례를참작하여
불교의기존청규들을토대로불교승려의상제(喪祭)에관한불교

의례집으로서 유교의 상례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

선아(태경), 2015). 조선후기에 이르러불교의례의정착과불교 대

중화가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백곡의 스승인 벽암각성은 1600년

(선조 33)에그의스승인부휴선수로부터강석을물려받은후 1603

년지리산쌍계사말사인능인암에서불서를 간행한이후 1633년

부터 1635년까지 순천송광사와 태인 용장사등지에서불서를대

규모로 간행하였다(송일기, 2017). 

백곡은 45세인 1664년(현종 5) 대둔산 안심사에서 청허휴정의

심법요초(心法要抄) 간행시 서문을 지었다. 그 서문과 발문에

의하면 휴정의 문도 소요태능이 심법요초의 원고를 보관하여
전하였으며 목양색(牧羊賾)과추계유문(秋溪有文, 1614-1689)이대

둔산 안심사에서 간행하였으며, 백곡이 서문을 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송정숙, 2012). 백곡은 심법요초의 서문에 ‘서산

이틈틈이도로들어가는요령을기술하고 ‘심법요초’라는제목을

붙였다’(김영욱․조영미․한재상, 2010: 263-264)고 하였으며, 추

계유문의 발문에 ‘서산이 심법요초를 지은 본래 뜻은 마음을
닦는사람들에게힘들이지않고쉽게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라

고하였다.104) 이렇듯백곡은우의정김석주에게 ｢안심사사적비｣

의비문을받았으며, 허응보우와그에의해발탁된청허휴정의 심
법요초를간행하여불교수행서를간행보급하고자하였으며, 특

히 대둔산 안심사를 중흥하고자 하였다.105) 

104) 권두에백곡이쓴서문이있고, 본문이있으며, 권말에는秋溪有文의지(識)와
다음과같은간기 ‘時甲辰(1664년, 현종 5)菊月日大芚山安心寺新刊留置’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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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은 53세인 1673년(현종 14)에 양주 불암사에서 판각된 석
씨원류 발문(跋文)을 지었다. 석씨원류는 1425년 현재의 영파

시인 사명(四明) 출신의 대보은사(大報恩寺) 보성(寶成)이 석가의

일대기와불법(佛法)이중국에전래한이후원대까지유통된사실

을글과그림으로편찬간행한책(목판)으로, 상편의내용은 석가
여래응화록(釋迦如來應化錄)의 내용과 거의 같다(최연식, 1998). 

불암사본(8책) 권말 처능의 발문에 의하면 1631년(인조 9) 명의

사신으로다녀온정두원이명의승려대겸(大謙)으로부터한질을

선물 받아 금강산의 승려 춘파(春坡)에게 전해 주었으며, 춘파의

부탁으로 금강산 유점사 승려 지습이 경기도 양주의 불암사에서

목판본으로 판각하였다고 한다(송일기, 2014; 송정숙, 2012; 이영

종, 2016).

2. 불상 및 불화 조성

백곡은 24세인 1640년(인조 18) 스승벽암각성과함께순천 ｢송

광사개창비｣ 건립에도참여하고106), 그 이듬해인 1641년(인조 19) 

완주송광사삼세불상대화사로동참하여(이강근, 1999) 보조국사

지눌의 현창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 후 백곡은 같은 해

4월안심사에서영산회괘불도제작에황금대시주(黃金大施主) 불

사를 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심사의 중흥에 노력하였다. 

105) 현전하는 心法要抄의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은 목판본이며, 판식과편
차, 부록의 내용이 상이하다. 즉, 해인사판본 부록에 청허휴정의 시 대신에
사명유정과 그의 문도 玩虛圓俊(1530-1619)의 글이 실려 있다.

106) ｢송광사개창비｣ 비문본문과음기에입비(立碑)의시기가 1636년이라고기록
되어있지만, 백곡처능이쌍계사로벽암각성을 1640년에찾아온이후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최연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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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36세인 1652년(효종 3) 스승 벽암과 함께 허응보우가 불교

중흥을위해본산으로삼은광주봉은사의삼세불상진금대화사로

참여하여허응보우의불교중흥을계승하고자하였던듯하다. 아울

러 같은 해 스승 벽암이 호서지방의 중요 사찰로 삼았던 속리산

법주사에 들어가 장육금신상을 중수하였다.107) 사리장치(舍利裝

置) 동판문(銅版文)에 의하면 법주사 중심 법당인 용화보전에는

미륵장육상이있었으나 1597년 9월정유재란시왜군의방화로법

주사의전각들과 함께 용화전내부의 장육상도 파괴되었다. 1602

년 10월부터법주사전각들이 재건되기 시작하였는데, 팔상전 상

량문에의하면 1626년 6월에상량하였다고한다. 1624년에현진이

소조불상을 만들고, 팔상전에 조성하여 봉안하였으며, 아마도 백

곡이 장육상을 조성한 듯하다. 이로써법주사는용화보전과대웅

보전을중심으로하는가람으로거듭나게되었다.108) 그후백곡은

45세시대덕(大德)으로 1665년(현종 6) 곡성도림사에머물면서아

미타불좌상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3. 사찰비와 추념비 건립 

백곡은 20세인 1636년(인조 14) 지리산쌍계사로들어가벽암각

성에게 입실하고 20여 년간 사사하였는데109), 입실하던 해 사미

백곡이스승벽암각성의 뜻을받들어 ｢순천송광사개창비｣의 비

문을신익성에게부탁하였다.110) 이비의건립은 1622년주지응호

107)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壬辰入俗
離大法住寺 重修丈六金身’

108) 현재 용화보전은 그 터만 남아있다(송은석, 2004; 최선일, 2006).  

109) 崔錫鼎(1646-1715), ｢白谷禪師㙮銘｣, 明谷集 卷21, 碑銘 ‘俄而去入智異之雙
溪 參碧巖長老勤橐饘者 二十年 淹貫三乘 長老許以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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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벽암각성을초빙하여수선사결사를개창하였던보조국사지눌

의 도량을 계승하여 전주에 송광사를 창건하였음을 밝히고 있

다.111) 그 후 백곡은 말년인 57세인 1678년(숙종 4) 백암성총이

원비문을다시새겨 1678년(숙종 4) 10월에순천 ｢송광사보조국사

비(松廣寺普照國師碑)｣의 재건립에 참여하였다.112)

백곡은 41세인 1657년(효종 8) 전라도 대둔산 안심사에 머물면

서 ｢안심사사적비명병서｣를지었다. 이에의하면안심사를중창한

수천은 1636년건립된 ｢천주부송광사개창비｣에벽암각성의문도

였으며, 중창자인 선열도 1663년에 건립된 ｢구례화엄사벽암각성

비｣에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벽암의문도로완주송광사대웅천

중창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안심사

의중창은 전주송광사 승려로벽암각성의문도이자백곡의도반

에의해주도되었다고하겠다. 대둔산안심사에는세조이전의시

기부터 세존의 사리가 봉안되어왕실의축원 사원이었다. 백곡의

스승 벽암각성과 그의 스승 부휴선사가 석가 진신사리를 봉안한

남양주봉인사의사례를본받아백곡처능도안심사를중흥하고자

한 듯하다. 진신사리 1개를 사운과 굉혜 두 스님이 앞장을 서서

부도를 세우고 봉안하였다는 것이다.113) 

백곡은 1664년(현종 5) (45세) 안심사에서 ｢안심사사적비문｣을

받으러우의정김석주에게부탁하였으며, 비는그후인 1759년(영

110) 申翊聖. ｢全州府 松廣寺 開創碑｣, 조선금석총람 하.

111) 부휴계문도최초의비건립사례이자, 조선후기최초의사찰사적비건립이라
는 평가가 있다(손성필, 2017: 136).

112) 鄭必達(1611-1693), ｢德輝樓記｣, 八松文集, 卷5, 記 ‘樓始於庚申元月收功於
其歲之臈幹是役者曰性淸 前後而蕫其役者曰應瑚戒凈處元學草處嚴斗海
處安 皆其法號也 今年實崇禎紀元之五十六年癸亥也’.

113) 사리함의 건립시기 상한은 백곡처능이 입적한 해인 l680년 이후로 판단할
수 있다. 사리함의 건립 시기 하한은 171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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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5)에 세워졌다. 1658년 안심사에 머물렀던 백곡이 주지 명능

(明能)의뜻을전하며부탁하여우의정김석주가안심사의사적을

찬(撰)하였고, 이것을 100여년후에이조판서를지냈던홍계희(洪

啓禧, 1703-1771)가 글씨를 썼고, ‘대둔산안심사비(大芚山安心寺

碑)’라는 비석 이름은 영의정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 쓰는

등114) 왕실 축원사원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다(도윤수, 2016). 

그 후 백곡이 56세인 1676년(숙종 2) 그의 제자 조영의 요청으로

부여 ｢임천향림사사적비명｣을짓기도하였다.115) 백곡은스승벽

암각성이입적후 44세인 1663년(현종 4) ｢화엄사벽암대사비｣116), 

그 이듬해 1664년(현종 5) (45세) ｢법주사 벽암대사비｣의 건립117)

에 참여하여 그의 선풍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4. 산림 법회도량 개최

백곡은 30세인 1646년(인조 24) 구례 화엄사에서 강설하였다. 

임진왜란 때 화엄사의 주지였던 설홍(雪泓)대사는 300여 명의 승

려를 이끌고 왜군에 대항하다가 전사하였으며, 화엄대선(華嚴大

禪) 겸선교판(禪敎判)  간눌자운(澗訥慈雲)은 이순신장군의부장

으로활약하기도하였다. 임진왜란으로화엄사의전각이소실되었

는데, 인조때벽암각성과그문도들에의해중건이되었다. 벽암은

114) 金錫胄(1634-1684), ｢全南道高山縣大芚山安心寺事蹟碑銘｣, 息庵遺稿 卷23, 
碑銘.

115) 1674년(현종 15) (54세) 가을, 도총섭시 ｢奉國寺新創記｣를지었으며, ｢유점사
산영루 중수기｣를 지었다.

116) 李景奭(1595-1671), ｢智異山碧巖大師浮屠碑銘｣, 白軒集 卷45, 文稿 ; 吳道一
(1645-1703), ｢全羅道求禮縣華嚴寺重建事蹟碑銘｣, 西坡集 卷23, 碑銘.

117) 鄭斗卿(1597-1673), ｢法住寺碧巖大師碑｣, 韓國高僧碑文總集, 가산불교문화
연구원, 2000.



백곡처능(白谷處能)의 생애와 호법(護法)활동

301

1630년에서 1636년사이에걸쳐대웅전을 비롯한금강문, 나한전, 

영전, 명부전, 보제루, 천왕문, 적묵당, 일주문등의건물을중건하

였는데, 그의제자인백곡이법회를개최하여선풍을계승진작하

였다.118) 특히 백곡은 33세인 1649년(인조 27) 인조가 승하하자

벽암으로하여금화엄사에서천복도량을베풀게하였는데백곡에

게 명하여 소(疏)를 짓게 하였다.119) 1648년(인조 26) 취미수초도

이를계승하여법회를하였으며, 그후화엄사의중창으로 1649년

(효종 1)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 숙종대 선종양교대가람(禪宗兩

敎大伽藍)으로 승격되면서 법회와 강론이 활발하게 계속되었다. 

즉, 1706년(숙종 32)에는 대선사 명곡현안(明谷玄眼)이 선교를 강

론하였고, 1708년(숙종 34) 화엄종주설암추붕이 대장경을 강설
하였다.

백곡은 41세인 1657년(효종 8) 봄에 정관일선의 문도 임성충언

의수제자남봉영신과함께벽암각성이주관하는안심사의강학회

에참여하였다.120) 그이듬해인 1680년(숙종 6) (59세) 백곡은금산

사에서 대법회를 5일간 주관하였다(황인규, 2015). 후에 환성지안

이 화엄산림법회를 크게 개최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황인

규, 2008). 

118) 이 해에 구층암(九層庵)이 중창되었다.

119) 申晸(1628-1687), ｢白谷處能師碑銘幷序｣, 汾厓遺稿 卷10, 碑銘 ‘己丑仁廟
賓天 性師爲設道場薦福 命師製疏.’

120) 백곡처능, ｢임성당행장｣, 대각등계집 권2 ‘丁酉住錫於大芚山之安心寺開
堂講法 學徒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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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호법(護法) 불교계 활동

1. 남한산성 팔도총섭(八道摠攝) 재직 

  

백곡처능은 46세인 1666년(현종 7) 조정에서남한승통직을제수

받았으나거절하였으며, 4년후인 50세인 1670년(현종 11) 팔도도

총섭(八道都摠攝)을 제수받고 3개월 만에 사퇴하였다. 1674년(현

종 15) ｢봉국사신창기(奉國寺新創記)｣를 지은 후 ‘겸팔도선교십육

종도총섭(兼八道禪敎十六宗都摠攝)’직에 재임하였다. 같은 해 여

름, 총섭사퇴전분애신정과광릉천주사에서조우하였다. 대각
등계집에 의하면 자신이 ‘천리 밖 영남에서 도총섭을 지내노라

십년동안숲에서다낡은승복을입었다’121)고하여영남도총섭을

제수받아 10년간 재직하였던 듯하다.

남한산성 축성은 1624년 4월에시작되어 2년여후인 1626년 11

월에완성되었는데 많은승군이동원되었다.122) 남한산성의 조영

과함께승군을동원하고통솔하는팔도도총섭직책이만들어졌는

데, 송월응상이물망에올랐다. 이는임진왜란시의승군을지휘해

조정의인정을받았던사명유정의추천에의한것이었으나거절하

였다.123) 대신 응상의 문도인 허백명조가 맡았으나 무산되었

다.124) 그리하여남한산성초대팔도도총섭을벽암각성이맡게되

121) 백곡처능, ｢仁同途中口號敬呈嶺伯｣, 大覺登階集 卷1 ‘朔風吹緊卷江沙遠客
思歸路更餘 千里嶺南都摠攝十年林下弊袈裟 仍看臘雪初封樹 忽憶寒梅已着
花 知己但蒙方伯愛 荷恩忘却在天涯.’

122) 완성된남한산성의방어를위한수호관청으로수어청(守禦廳)이설치되었고, 
기존의 총융사(摠戎使)를 수어사(守禦使)로 바꾸어 관장하게 하였다.

123) ｢楡岾寺松月堂大師碑｣; ｢貝葉寺松月堂石鐘碑｣; ｢金剛山松月堂應祥大師碑｣ (智
冠편, 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近現代, 伽山佛敎文化硏究院, 1985, 150-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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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25) 벽암은 명종대에 복립된 선종의 본사 봉은사의 주지와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을 역임하였으며,126) 무주 적상산성

의 사고 수호 임무를 주관하는 규정도총섭(糾正都摠攝)을 맡기도

했다.127) 벽암은남한산성축성의공적을인정받아인조로부터 ‘보

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의 시호와 의발을 하사받았고,128) 잠저

시절의봉림대군을평안도안주에서만나화엄사상의요체를질의

한일도있다. 이후국왕이된효종은 1650년(효종 1) 벽암이주석

하고있던화엄사를 ‘선종대가람’으로지정하고수차례안부를묻

기도했다. 벽암의문도인회은응준도이어 1647년남한산성팔도

도총섭에임명되었다.129) 그후백곡처능이그소임을맡게되었으

나130), 처음의제안에는거절하였다가후에수용하였으나 3개월만

재직하다가퇴임하였다. 북한산성도총섭은벽암각성의손제자인

계파성능이 맡았으므로131), 벽암각성계가 남북한산성의 축성에

124) 허백명조는정묘호란당시팔도승병대장(八道僧兵大將)이되어평안도안주
에서 4천여승군을이끌었고, 병자호란때도군량보급을맡는등크게활약하
였다. 허백명조, ｢虛白堂詩集序｣, 虛白集, ; 韓國佛敎全書 8, 379-380쪽.

125) 鄭斗卿(1597-1673), ｢法住寺碧巖大師碑｣, 韓國高僧碑文總集, 가산불교문화
연구원, 2000 ; 李肯翊(1736-1806), ｢丙子虜亂과정축南漢出城｣, 燃藜室記述 
권25, 仁祖朝故事本末. 

126)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편 628-629쪽.

127) 인조실록 권39, 17년 10월 8일(신묘); 인조실록 권40, 18년 5월 21일(신축).

128) 李景奭(1595-1671), ｢華嚴寺國一都大禪師碑銘｣; 한국고승비문총집, 180-184
쪽.

129) 백곡처능,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行狀｣, 대각등계집 권2, 한국불
교전서 8, 329-331쪽; 鄭斗卿. ｢法住寺碧巖堂覺性大師碑銘｣, 한국고승비
문총집, 174-177쪽.

130) 참고로 연구에 의하면, 1636년 병자호란시 한흥사에 머물렀던 벽암각성의
문도인 설봉희안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공어(供御)하는 물자가 부족하자
종이와 나물등을바쳤다. 그 이전의시기인 1608년(선조 41)에 송광사에서
권수정혜결사문을간행할때일찍이공양주로참여하였으며, 스승벽암각
성이 주도했던 선원도중결의의 서사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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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등불교계를대표하여국가적사업도주도하였던사실을

알 수 있다(황인규, 2016). 

2.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 상소

백곡이 44세인 1660년(현종 1)에일반백성들은승려가되는것

을엄금당하였으며, 승려가된자는모두환속시키고그것을어기

는자는죄를과하였다. 다음해인 1661년 1월에는성안의자수원

과인수원의비구니원을헐어없애버리고이어서여승들을환속시

켰으며, 또봉은사와자수원에봉안하였던역대왕의위패를땅에

묻고 봉은사와 봉선사도 헐어서 승려들을 모두 환속시켜 불교를

사태훼파(沙汰毁破)하려고 하였다.

백곡처능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1661년(顯宗 2) 정월에 8,150

자달하는상소문을지어그부당성을 6개항목으로정리하여올렸

다. 불교가 국가를비보하고애국 애민의 종교였음을 강변하면서

역대왕실의내원당과외원당을폐훼하거나축출해서는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필자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도 불교계의 상소가

있었다(황인규, 2005b; 2011). 즉, 태조대에 양가도승통 상부132)와

흥천사감주상총의상소가있었고133) 태종대자초와성민이상언

을 올렸다.134) 그리고세조대의 왕사 수미135)와 예종대의 혜각존

131) 북한산성은 숙종 37년(1711) 4월에 수축을 시작하여 그해 10월에 완공되어
승군이 주둔하면서 산성을 수비하였다.

132) 태조실록 권13, 7년 4월 11일(정해).

133) 태조실록 권14, 7년 5월 13일(기미).

134) 태종실록 권4, 2년 8월, 2일(계축) ; 태종실록 권11, 6년 2월 26일(정해).

135) 세조실록 권14, 4년 9월 6일(경인) ; 세조실록 권46, 14년 5월 4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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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미가 불교계전반에대하여 시정사항을 요구하면서상소를

올렸다.136)

조선후기현종대에백곡처능이장문의상소를올린이유는불교

의이로움을논하면서조선중기이래본격화된억불시책, 특히현

종대 척불시책에 대응하기 위한것이었다. 그 가운데 핵심내용은

성리학적예제의확립에 따른승려의혁거와사찰을대표하는선

교양종의본산과비구니원의철훼였다. 이에대해좀더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백곡은 승려의혁거를 저지하고자하였다. 여말선초숭유

억불 운동과 시책은 조선중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즉, 조선후기

무종단산중불교시대에이르러승려의공식적출가통로는없어졌

으나, 도첩제의 폐지로 승려들의 출가는 계속되어 열 집에 아홉

집이비게되었다고한다. 조선후기승려의출가는계속되었으나, 

현종대척불시책이강화되자백곡은정면에나서이를저지하고자

하였다(황인규, 2004; 2005b).  

그리고백곡은선교양종본산인봉은사와봉선사의혁거를저지

하고자 하였다. 봉선사는 세조의 능침사찰로 지정되고, 봉은사는

연산군 때 견성사(見性寺)로 중창되어 성종의 능침사찰로 지정되

어, 이두사찰은왕실의가장중요사찰가운데하나였다. 흥천사

와 흥덕사가 이전의 왕실의 능침사찰이었던 것에 비해 봉은사와

봉선사는당대왕실의가장중요한능침사찰이었다(황인규, 2011). 

특히봉은사는봉선사의 전례에따라왕패를받아왕실의비호를

받는사찰로 인식되었다. 이두 사찰은 ‘승려들의뿌리가된다’고

지적되었다.137) 1550년(명종 5) 선교양종이 복립되자 그 이전의

136) 예종실록 권6, 1년, 6월, 27일(기묘).

137) 연산군일기 권40, 7년 3월 17일(을축) ; 중종실록 권91, 34년 6월 3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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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의 도회소였던 흥천사와 흥덕사 대신에 봉선사와 봉은사가

불교 본산 사찰이 되었으나 현종 대에 철훼하려고 하자 백곡이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특히백곡은한양도성비구니양원의철폐를저지하고자 하였

다. 국초이래도성의대표적비구니도량이었던정업원은연산군

대에 폐치되었지만138), 이를 대신하여 1661년(현종 2) 무렵까지

자수원(자수궁)과인수원(인수궁)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139) 이

러한도성내의비구니원자수궁(원)과인수궁(원)은왕비및공주

등왕실녀와사족의부녀자들의출가및신행처로궁궐내에있었

던일종의내원당내지내불당이었다.140) 불교에대한탄압이심해

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비구니들은 왕실 불교를 주도하면서 도성

밖의 사찰과도 소통하면서 불교계 수호의일익을담당하였다. 현

종대에이르면서불교에대한탄압은매우심해졌으며, 궁궐내의

자수원과인수원, 도성내 비구니 도량이 폐치되었다.141) 즉, 인수

원과자수원의두비구원의불상을철거하고, 사찰을혁파하여자

수원의터에 북학(北學)을설립하였다.142) 그재목과기와를 성균

관학사를수리하는데에쓰게하였으며, 인수원의자재는왕실녀

의 치료소인 궁궐밖 질병가(疾病家)를 신축하게 하였다.143) 그리

138) 연산군일기 권54, 10년(1504) 7월 29일(정사) ; 연산군일기 권61, 12년
(1506) 3월 23일(계묘). 

139) 현종개수실록 권11, 5년(1664) 윤6월 14일(갑술) ; 현종실록 부록, 현종대
왕 行狀. 

140) 기록에 의하면 명종대 무렵 5000여명의 비구니가 살았다고한다. 懶庵普雨, 
｢重修慈壽宮落成慶懺法席䟽｣, 懶庵雜著 : 한국불교전서 7.

141) 南九萬(1629-1711), ｢顯宗大王行狀｣ 藥泉集 권14, 應製錄. 

142) 南九萬(1629-1711), ｢北學의 일을 논하고 이어 지나는 길에 병든 모친에게
문안할 것을 청한 소｣, 藥泉集 권3 疏箚 ; 현종실록 권4, 2년(1661) 2월
12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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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0세 이하의 비구니는 환속시켜 결혼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

살아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는 도성 밖 비구니 도량으로

보내거나 환속하게 하였다(황인규, 2011).144) 

이때 백곡처능은 전국의승려를 대표하여 ‘간폐석교소’라는장

문의상소를올렸다. 이상소문으로봉선사와봉은사는철폐를면

할수있었고도성내의마지막남은도량들로지켜질수있었다(김

용조, 1979).145) 

Ⅴ.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곡처능은 조선후기 척불시책이

강화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조정에 장문의 상소를 올려 불교

호법과 불교계 수호를 꾀한 걸출한 고승이다. 그동안 그에 대한

연구는상소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본연구는그의생애와활

동, 스승과문도, 교유승려, 불교호법과불교계수호에관한종합

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그의저술인 대각등계집이있으나불교관련기문보다는시문
과유자의교유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오히려유가문집에관련

시문이적지않으며불교승려문집에도시문이 실려있으나그의

생애와 호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살피는데 어려움을 주고있다. 그

의생애및활동에관련한기문은유자가지은 2건의비명이있으

나간략할뿐이고불사등불교미술관련기문이소수전하고있다. 

143) 현종개수실록 권11, 5년(1664) 윤6월 14일(갑술).

144) 현종실록 권4, 2년(1661) 1월 5일(을묘).  

145) 백곡처능, ｢諫廢釋敎疏｣, 大覺登階集 卷1, 한국불교전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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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의성은전씨로, 벽암각성의제자의현에게출가하고, 당대

의문인신익성에게유가사상을 4년간사사하였다. 그런후벽암에

게 입실하여 20여 년간 그의 수제자로서 순천과 전주 송광사를

비롯해화엄사, 해인사, 법주사등의사찰에서불사를하면서보조

국사지눌의선풍을현창하고대둔산안심사에서가장오래머물

면서 불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며, 말년에김제금산사에서산립

법회를 연 후 입적하였다. 

백곡은 허응보우와 그에 의해 선발된 청허휴정의 불교수행서

등을 간행 보급하여 불교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스승

벽암의 석문의상초 등의 불교 의례집을 간행하여 불교의례를
보급하여 유교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당시 척불시책이 강화되어승니의 혁거, 불교 본산이었던봉은

사와 봉선사와 도성내 비구니원 인수원과 자수원의 철훼 시도가

전개되자장문의논리정연한상소를올려불교호법과불교계수호

를 위해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백곡은그의스승벽암과그의제자회은에이어남한산성도총

섭으로선정되었으나, 그의사제와는달리잠시만응했을뿐사의

하였다. 

백곡은당시대표적인유가의문인동양위신익성과불교계고

승 벽암각성을 이은대문장가로서 이름이높았다. 그의 문장뿐만

아니라, 당대 유자들과 교유하면서 부휴문파의 수장벽암의수제

자로서 척불시책이 강화되는 시기에 불교 호법과 불교계 수호를

위해 저항한 고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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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泉集. 

燃藜室記述. 

五峯集. 

月渚堂集. 

月坡集. 

陰崖日記. 

李忠武公全書. 

定齋集. 

朝鮮金石總覽.

朝鮮佛敎通史. 

朝鮮王朝實錄. 

天鏡集. 

淸虛集.

八松文集. 

鞭羊堂集.

韓國高僧碑文總集. 

韓國佛敎全書.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海東佛祖源流. 

虛白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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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gok-Cheoneung’s Protection of 
Buddhism in Buddhist Monk of the 

Late Joseon Dynasty 

Hwang, In-Gyu

Professor, Dept. of Histor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and activities of Baekgok-Cheoneung 

in a Buddhist monk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differs from his 

Buddhist guardian and Buddhist protections.

His name was Jun, and he attended Uihyun, the student of 

Byukam-Gakseong in a Buddhist monk, and studied Confucianism for 

four years to Shin Ik-sung, a literary man of the time.

Then he studied in Byukam-Gakseong for 20 years. While staying 

at temples in Suncheon and Jeonju Songgwangsa, Hwaeom Temple, 

Haeinsa, and Beopju Temple, he praised the prehistoric image of Jinul, 

an auxiliary Korean temple.

He wanted to stay at Ansim temple for the longest time to revive 

Buddhism, and died in his later years after Sanrimbyubhoe at Geumsan 

Temple in Gimje.

Baekgok tried to protect Buddhism by publishing the Budd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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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s of the Buddhist monk Huh Eung-bowu and his selection.

He disseminated Buddhist rituals by publishing Buddhist books such 

as "Chunseokmunjeok" by his teacher, Byukam.

At the time of the strengthened Buddhist oppression, there were 

the removal of monks, and the removal of the Buddhist temple, 

Bongeunsa and Bongseon Temple, and There was the abolition of the 

temple's water source and the water source, which were female monks' 

temple in Hanyang such as Insuwon temple and Jasuwon temple.

To resist this, he tried to protect the Buddhist community by raising 

an appeal of GanPye-Seokgyo-so. He was the apprentice to the 

paraplegic family, Byukamgakseong, and was a prominent Buddhist 

monk who sought to protect the Buddhist community in times of 

interaction with overseas students.

Key Words: Baekgok-Cheonung, Byukam-Gakseong, Uihyun, Daegak-

deunggyejib, Shin Ik Sung, GanPye-Seokgyo-so


